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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배두나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‘#아이

엠히어’가 2월 5일 북미에서 개봉한다.

배두나(사진)가 주연을 맡은‘#아이

엠히어’는 미스터리한 한국 여인과 프

랑스 남자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

영화이다.

이혼 후 혼자 살던‘스테판’(알랭 샤

바)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

해 가까워진 신비한 한국 여성‘수’(배

두나)를 찾아 무작정 한국으로 오지만 

연락이 두절된다. 스테판은 수를 찾기 

위해 인천공항부터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, 종로, 광장

시장 등 서울 곳곳을 모험하게 된다.

이 영화는 전체 분량의 70%가 한국에서 촬영됐으

며‘미라클 벨리에’,‘빅픽처’등으로 작품성과 흥행

성을 인정받은 프랑스 감독 에릭 라티

고가 연출했다.

앞서‘#아이엠히어’는 지난해 10월 

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

미어로 상영됐으며 필립 르포르 주

한프랑스대사가 이 행사에 직접 참석, 

배두나에게 에뚜왈 뒤 시네마(Etoile 

du Cinéma)상을 수여하기도 했다. 이 

상은 프랑스 영화 팬이 그해 가장 사

랑한 한국 영화 한 편과 프랑스 영화

를 한국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 또

는 조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.

‘#아이엠히어’는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

홍콩 남미 스위스 싱가포르 스페인 폴란드 등 세계 

여러 나라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. 

배두나 주연 프랑스 영화, 북미 개봉

 

트 와 이 스

의‘TT’(티티) 

뮤직비디오가 

5억 뷰를 돌파

했다.

2016년 10월 

공개한‘TT’뮤

직비디오는 지

난 22일 오후 9

시경 유튜브 조

회 수 5억 건을 

넘어서며  트와이스의 첫 5억 뷰 달성 뮤직비디오

가 됐다. 트와이스는 2017년 12월 22일‘TT’뮤직

비디오로 한국 여성 아티스트 최초 3억 뷰 기록

을 달성했다.

세 번째 미니앨범‘TWICEcoaster : LANE 1’(트

와이스코스터 : 레인 1)의 타이틀곡‘TT’는 처음

으로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가사에 표현한 

곡이다. 손가락을 이용해‘TT’를 시각적으로 표

현한 퍼포먼스와 가사‘너무해 너무해’에서 맞춘 

깜찍한 제스처 등 다양한 킬링 파트를 녹인 안무

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.

한편, 트와이스는 LA, 멕시코시티, 뉴어크, 시

카고 미주 4개 도시를 포함 전 세계 17개 지역 

29회 공연에 달하는 대규모 월드투어‘TWICE 

WORLD TOUR 2019‘TWICELIGHTS’(트와이

스 월드투어 2019‘트와이스라이츠’)를 진행 중

이다.

2019 월드투어‘TWICE WORLD TOUR 2019 

‘TWICELIGHTS’중 미주 투어 첫 지역인 LA 공

연은 지난해 7월 17일‘더 포럼’에서 열렸으며 이

는 데뷔 후 첫 미국 콘서트였다. 당시 모든 티켓이 

매진되며 트와이스의 인기를 증명했다.

오는 3월 3~4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2회 공연

을 펼칠 예정이며 같은 달 7일과 8일 서울 송파구 

KSPO DOME(올림픽체조경기장)에서 개최되는 

월드투어‘TWICELIGHTS’의 피날레 공연으로 

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한다.

트와이스, ‘TT’ MV 
5억 뷰 돌파

자체 최고 기록
미국 영화상 예측 매체가 영

화‘기생충’(감독 봉준호)의 

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수

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. 이 

매체는‘기생충’의 국제영화

상 수상을 확실시했다.

지난 21일‘뉴시스’에 따르

면 미국 영화상 수상 예측 업

체 골드더비닷컴은 이날 영

화‘기생충’의 작품상 수상 

가능성을 10분의 1로 예측했

다. 이는 수상 가능성이 가장 

높게 점쳐진‘1917’,‘원스 어

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

이다. 두 작품의 수상 가능성은 9분의 1인 상태로,‘기

생충’과 격차가 크지 않다. 

실제로‘기생충’의 수상 가능성은 시상식 시즌을 거

치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. 특히‘기생충’

은 전날 미국영화배우조합(SAG) 시상식에서 최고 영

예인‘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픽처’

부문을 받으며 약진했다.

작품상의 다른 경쟁작인‘아이리시맨’(13분의 1)

과‘조커’(14분의 1),‘조조 래

빗’,‘결혼 이야기’(이상 15분

의 1)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

것으로 나타났다.

국제영화상 부문에서‘기

생충’의 수상 가능성은 5분

의 1로, 2위인‘페인 앤 글로

리’(13분의 2)와 큰 격차를 

보여 수상이 확실시됐다.

감독상의 경우, 봉준호 감

독은 확률상‘1917’의 샘 멘

데스 감독과 6분의 1로 동률

을 보였다. 투표수로는‘1917’에 이어 2위에 랭크됐

다.‘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’의 쿠엔틴 타란

티노 감독(13분의 2),‘아이리시맨’의 마틴 스코세이

지 감독(7분의 1)이 뒤를 이었다.

‘기생충’은 각본상에서도‘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

리우드’에 이어 2위에 올랐다.

아카데미 시상식은 2월 9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할

리우드 돌비극장(옛 코닥극장)에서 열린다.

“ ‘기생충’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가능”


